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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우즈베키스탄에 한복 2천여 벌 전달하며 글로벌 소통 
- 「우즈베키스탄 한복 보내기 운동」으로 모집된 기부 한복 탁송식 가져 -

- 양 도시간 활발한 문화 교류 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 - 

인천시가 한민족 고유 옷인 한복으로 우즈베키스탄과 글로벌 소통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일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즈협회에서 ‘우즈베키스탄 한복 보내기 운동’으로 모아진 한

복의 탁송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한복 보내기 운동’은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와 인천

시새마을회가 공동 주관해 한복 2천여 벌을 모았고, 인천시와 함께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협회가 행사를 후원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고려인 문화

협회와의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 시, 빅토르 박 고려인 문화협회 

회장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명절이나 주요 행사 시 한복을 입는 

한민족의 고유 풍습을 지금도 잘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하고 싶

지만, 현지에서는 한복을 조달하기 어렵다”며 시에 지원을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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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동례)와 인천시새

마을회(회장 김의식)에서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선뜻 발벗

고 ‘우즈베키스탄 한복 보내기 운동’에 동참했다. 지난 3월부터 회

원을 중심으로 기부 한복을 모집했고, 한복 전문가, 리폼교실 교육 프

로그램 등 네트워크를 가동해 재사용이 가능한 한복의 동정 교체 및 

수선, 포장의 과정을 거쳐 기부 한복을 마련했다. 

또한 기부 한복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전달하는 과정은 한-우즈베키

스탄 비즈니스협회(이사장 김창건)에서 도맡는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

했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한복 기부 운동의 취지에 크게 공

감하고 소속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이끌어주신 인천시여성단체협의

회, 인천시새마을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은 전한다”며, “인천 시민사

회와 시민들의 마음의 온기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에게 전달돼, 인천

시와 우즈베키스탄간 활발한 문화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조키르 사이도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부대사는 “우즈베키스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며, “인천시민의 저력에 

감동했고 따뜻한 마음 또한 현지에 반드시 전달될 것이라 믿는다.”

고 말했다.

최동례 인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한복을 모집하고 선별, 포장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타국의 한민족에게 전달될 것이라 뿌듯하다. 

동참 자체에 감사했던 시간이었다.”고 했고, 이정자 인천시새마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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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회장 역시 “몸은 고단했지만,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에서 열심

히 활동하여 보람있다. 결과도 기대 이상이라 더욱 기쁘다.”고 말했

다.

한편, 시는 이번 탁송식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단 현지 전달식, 한국

어학과가 개설돼 있는 현지 대학에도 기부 한복을 전달하는 등 글로

벌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